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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경으로 예정돼 있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이하 ‘19大’로 약칭)를 앞두고 중국 정국에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를 대신해 정치를 이끌고 군권까지 장악하는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를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중국공산당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일 만큼 공산당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
5년마다 한번 씩 개최되는 당 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로 향후 5년간의 인사배치와 정책 노선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 중국 중앙 정치의 기초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구성원도 선출한다. 공산당의 최고지도자가 바로 중앙위원회의 수장인 총서기다. 중앙위원 중에서 정치국원이 선출되며, 이들 중 약간 명이 중국 정치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구성한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행정단위에서 국가 기구나 정부 단위의 수장을 맡기 때문에 당국 일체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다. 현 체제를 시진핑-리커창 체제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듯 상무위원들은 각 기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관례적으로 서열 1위인 당 총서기는 국가주석을,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를, 3위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4위는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맡으며 나머지도 당의 중요기구 수장이나 정부 부총리 등 주요 보직을 받는다.
​
시진핑 역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인 총서기로 선출됐다. 그러나 18대의 인선은 이미 퇴임을 앞둔 후진타오 총서기와 당시 세력을 균점하고 있던 다른 정치 세력들 간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인사배치에 시진핑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었다. 때문에 19대는 향후 5년의 인사 배치를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시진핑의 첫 인사권 시행 무대다. 집권 2기를 맞아 본인의 구상대로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과 관계있는 인물들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직 1년 반이나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9대의 인사배치를 위한 각축이 시작됐다는 소문과 정보가 계속 떠도는 것도 결국 19대의 인사배치를 둘러싼 움직임이 중국 정국의 핵심문제가 됐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소문은 19대의 인선이 확정 발표되는 순간까지 계속 떠돌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요즘 중국 정치를 둘러싸고 갖가지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인 한정(韓正)이 부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에서부터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미 두 세력 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는 노선투쟁 설까지 각종 소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총리에서 퇴임시키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밀어내거나 완전히 퇴진시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 만일 리커창이 퇴진하게 되면 시진핑의 맹우로 반부패 사정 정국을 이끌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발탁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 주석의 경제 수석 책사로 ‘공급측 개혁’론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류허(劉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설도 있다. 물론 왕치산의 기용은 당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67세까지만 정치국 위원이 될 수 있는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는 가능하나 68세는 은퇴해야 한다) 규칙을 깨야하며, 류허의 경우는 장관급이 일약 국가급 지도자로 분류되어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는 총리를 담당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
이와 관련되어 또 돌고 있는 소문이 중국 공산당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폐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덩샤오핑에 의해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특정 해당 분야의 책임자를 맡아 집단지도 체제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소위 분관(分管) 정치는 결과적으로 누구도 최종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비효율 양상을 수차례 노정했고, 새롭게 중국 지도자가 된 시진핑은 이러한 체제가 결코 중국이 봉착한 위기를 타개하는 데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고 경제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리커창과의 불협화음이 권력투쟁으로 비치는 것이다. 특히 리커창의 정치적 자산인 공청단(공산주의 청년단)에 대한 개혁 요구와 50%에 달하는 예산 삭감 논란 등은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정치계파 간 전초전이 시작된 것으로 볼 만하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의 본의가 어찌되었든 과도한 권력 집중은 제2 문혁시대의 도래를 운운할 만큼 시진핑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에서 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얘기다.
​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진핑은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이용해 이미 자신의 인맥들을 지방 정부에 차근차근 이식하고 있다. 2015년 각 지방의 당 조직부장에 대거 자파 인물을 등용한 시진핑은 올 양회 이후 지방 정부의 부책임자 급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5월 25일에는 민족사무위원회 인사국장 양펑춘(楊逢椿)을 관례를 깨고 칭하이(靑海)성 부성장과 비서장을 겸직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5월 27일에는 54세의 천인(陈寅)을 상하이시 부시장으로 발탁했고, 충칭(重庆)시 부시장에 무화핑(沐华平)을, 호남(湖南)성 부성장에 향리리(向力力), 푸젠(福建)성 부성장으로는 저우롄칭(周联清)을 임명했다. 지방정부 계통의 핵심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7대군구(軍區)에서 5대전구(戰區)로 재편된 군에도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중앙군사위원회 순시 기구’를 신설해 처음으로 군 기율에 대한 파견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왕샤오훙(王小洪) 베이징 공안국장을 중국 공안부 부부장으로 선임했고 지난달 말에는 산시(陝西)성의 후허핑(胡和平) 부서기를 성장으로 발령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인맥인 린줘(林鐸) 랴오닝(遼寧)성 기율위원회 서기도 지난달 간쑤(甘肅)성 성장으로 발탁됐다. 온갖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시진핑은 계획대로 자신의 인사를 꾸준히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모든 일이 시 주석의 계획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지속되는 반부패 운동의 피로 현상이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조직적인 관료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당년에 마오저뚱이 곤란을 겪었던 관료주의의 저항을 똑같이 겪을 수도 있다. 중국의 정책은 중난하이(中南海) 최고지도자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료집단 간의 이익 조정 과정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게다가 작금의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국가 통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체제 전환의 성격이 더 짙다. 관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개혁의 폐해를 치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맥 배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관료를 다 자신의 인맥으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분명한 것은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19대 정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여름에 열리는 베이따이허(北戴河) 회의, 가을에 열리는 18기 6중전회는 향후 정국 전개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계속 난무할 유언비어와 억측에 휩쓸리지 말고 중국 정치의 속성을 더욱 잘 연구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인맥과의 관계 설정 등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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